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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유형화와 영향요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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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아동·청소년의 구조적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

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이질적 변화 양상을 보일 것이라 가정하여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유형화하고, 

변화의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 1~5차년

도 데이터의 492명의 초기청소년 자료를 활용하여 성장혼합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는 3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며, 

‘완만한 증가집단’(51.29%), ‘급감소집단’(7.39%) 및 ‘상위유지집단’(41.33%)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유형화에 미치는 생태체계적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개인요인 중 

우울이, 부모 및 또래요인 중 또래소외감이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잠재집단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으며, 지역사회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

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의 개인차를 확인하고,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취약계층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이 연구

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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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아동․청소년의 구조적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7.1%

로 중위소득 50%미만의 빈곤 아동 비율은 6.7%라고 보고하였다(류정희 외, 2019). 

한국사회에서 맞벌이의 증가, 소득격차의 심화, 불안정한 고용 및 가족해체의 증가 등 

전반적인 가족의 구조 및 생활환경 변화는 아동의 양육과 보호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이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돌봄 기능을 제공했던 ‘공부방’은 아동․청소년복지

정책체계의 일환으로 2004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되어 공적인 체계로 기능하고 있

다. 지역아동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아

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기본 및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고, 문화 체험 활동, 상

담 및 가족지원 등의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를 홍보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보호 개념을 실현하는 장으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7).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

역아동센터는 총 4,211개소가 운영되어 109,610명의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9). 또한 2016년 말 기준 경제상황별 지역아동센터 이

용 아동․청소년의 수를 살펴보면,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25.3%, 중위소득 50초과 

85%이하 가정 38.2%, 중위소득 85% 초과 100% 이하 가정 28.9% 순으로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 아동․청소년이 저소득 빈곤 가정의 열악한 사회적 자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7). 

빈곤 가정에서의 경제적, 심리적 지원의 부족은 자녀에게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제

공하지 못한다(한아름, 2017). 더불어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자녀에게까지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김용회, 

한창근, 2017). 이는 아동․청소년을 다양한 위험 요인에 쉽게 노출하게 하고, 특히 

우울, 불안, 낮은 삶의 만족도 등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쳐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

다(한아름, 2017; 황윤미, 2017; Wadsworth, Raviv, Compas & Connor-Smith, 200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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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해 적절한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험요인으로부터 보

호하여 긍정적 발달을 이끌어 내도록 돕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주목하

고자 한다. 

지금까지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횡단적 연

구 방법을 수행하였거나 연령별 단순 비교를 통해 발달적 변화를 추론하였다는 데 한

계가 있다(정익중, 2007). 따라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장하여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취약계층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포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발달은 개인 특성을 넘어 청소년이 속한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온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이론(Bronfenbrenner, 1979)에 기반

하여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즉,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

이 갖는 의미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과 이밖에 마주

하는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한다. 이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초기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돕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

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집단

은 몇 개이며, 각 잠재집단의 변화 형태는 어떠한가?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개인, 부모 및 또래, 지역사회 요인 중 자아

존중감의 잠재집단의 영향요인으로 유의한 변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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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말한다(Rosenberg, 1965).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되는 초기청소년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이기를 말하며,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생리적, 사회적, 정

서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연령의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10에서 

13세를 포함하는 시기로(홍예지, 이순형, 2016b; Rueth, Otterpohl & Wild, 2017), 정

서적 각성이 높아지고, 자기통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이 시기의 청소년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에 더 취약하다(홍예지, 이순형, 이수현, 조혜림, 2015). 

무엇보다 1/3이상의 초기청소년이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Harter, 1990),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복지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익중, 2007; 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청소년기에 광범위해진 사회적 관계로부터 받게 되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이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문제해결력과 사회적응력

을 높이고 건강하고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된다(홍예지 외, 2015). 낮

은 자아존중감은 자살충동, 식이장애 등과 관련이 있으며(Emler, 2001), 부정적 또래

집단의 압력에 취약하게 만들어 음주, 흡연, 휴대전화의존도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행

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정익중, 2007; 홍예지, 이순형, 2016a; Leung, 2008).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에는 두 가지의 대립된 가설이 존재한다. 연속성 

가설(continuity hypothesis)(Cole et al., 2001)은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변화 정도가 낮은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며, 변동성 가설(variability hypothesis)(Harter, 

1990)은 자아존중감에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이, 사춘기의 시작, 형식적 및 조작적 사고의 발달 등과 맞물려 초기청소년기에는 

자아존중감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날 수 있는 전환기이며, 개인의 경험과 개인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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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따라 변화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정익중, 2007). 

변동성 가설에 근거하여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즉, 청소년 중기나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이후 점차 회복되어 안정화되거나 증가 양상을 보이거나, 아동기에 높은 자아존중감

이 초기 청소년기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청소년기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상승하

거나 하강하여 이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은 상승형, 하강형, V자형, 역V자형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Harter, 1990; Robins 

& Trzesniewski, 2005). 

2.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생태체계적 변인과의 관계

1) 개인요인

먼저 초기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지만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성차의 영향

은 적다(Baumeister & Sommer, 1997). 그러나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성차는 조금씩 

커지는데(Emler, 2001), 이는 남녀 간 신체적 매력에 대한 지각의 차이와 관련이 있

기 때문이다(정익중, 2007). 즉, 여학생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들의 

자아존중감의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를 검토한 선행연구가 몇몇 존재하는데, 홍예지와 이순형(2016a)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총 5년 간, 3번의 시점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남녀 모두에게서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조금

씩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으나 모든 시점에서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남학생보다 유의

하게 더 낮았다. 반면에, 정익중(2007)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3년 동안의 자아존

중감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성별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변화

율에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연구마다 혼재된 결과가 존재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확인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부족하여 관련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우울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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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우울한 청소년은 스스로에 대해 낮은 자기 가치감을 느끼고, 

인지적 왜곡의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힌다

(이은경, 박성연, 2011). 불안정적 환경에서 심리적 지원의 부족을 경험한 아동은 그

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정적 심리적 반응 즉, 우울한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때론 그 수준이 정상 범주를 넘어서기도 한다(Kim & Cicchetti, 2006). 특히 우울의 

절망이론(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Abela & Sarin, 2002)은 아동이 경험

하는 위험요소가 부정적인 자아 신념체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우울에 

영향을 미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소극적 아동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

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초기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은 자아존중감에 전반적으로 부

적인 관련을 보일 것이라 예측하지만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 양상 각각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라 기대한다.

2) 부모 및 또래요인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초기청소년기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자아존중감

의 형성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Coopersmith, 1987).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심리적 건강을 가장 

일관적으로 예측한다(Berk, 2007). 아동은 태생적으로 양육자와 상호작용의 강한 욕구

를 가지며, 주 양육자와의 애착을 통해 형성되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은 아동 및 청소

년 시기에 스스로의 자기 존중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Bowlby, 

1982). 그러나 저소득층 또는 빈곤 가정에서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적 양육태도가 나

타날 가능성이 크고(이봉주, 김광혁, 2007; Berger, 2004; Plotnik, 2000), 이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Plotnik(2000)는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근거하여 빈곤 

가정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설명하였다. 즉, 빈곤 가정에서 부모가 가진 주

변의 적은 가용 자원은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외에 자녀 양육관련 요인에 투자되기 

어려워 방임, 학대와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학대 가정에서 부모와 양질의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은 자아개념의 왜곡과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보이며(Cerezo & Frias, 1994),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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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I-self function)과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자아 기능

(me-self function)이 역기능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Harter, 1998). 그

러나 자녀가 초기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

로 재구성될 것이며, 이에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가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학령기에 가정 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Toth, Cicchetti, MacFie, Maughan & Vanmeenen, 

2000), 낮은 자아존중감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소외와 위축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Bolger, Patterson & Kupersmidt, 1998).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의 수용 및 소외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한 

Leary(2001)의 소시오미터 이론(sociometer theory)에 근거하여 또래 간의 다양한 역

동성 중 또래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의미있는 사회적 유대감이 사라질 때 느끼는 소외감은 또래 관계 내 미묘한 갈등

과 차별에 기인하며 이는 대표적인 심리적 위험 상태다(Cacioppo & Patrick, 2008). 

선행연구(유창민, 2017; 최창용, 이주연, 신유미, 2015; Denissen, Penke, Schmitt & 

Van Aken, 2008)는 청소년이 또래 관계에서 느끼는 고립이나 소외는 자신에 대한 부

정적인 평가를 이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창용, 이주연과 신유미(2015)는 중

학교 1학년의 또래소외감이 2년 후의 자기비하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유

창민(2017)은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이 지각하는 또래소외감이 5년 간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자아존중감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지

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기청소년이 취약한 양육 환경에서 지각하는 지지체계의 부

족은 타인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김혜금, 양숙경, 2014)는 데 논

의의 중요성이 있다. 

3) 지역사회요인

지역아동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는 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한

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성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아동․청소년의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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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변화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지각하는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확인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요인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의 전반적 운영 수준을 높이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의 또래, 교사와의 친밀도 및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 및 비행행동의 감

소와 관련이 있었다(서원경, 2014; 한아름, 2017).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을 살펴본 선행연구

(김양이, 박미란, 2007; 이훈, 신혜종, 2008; 황윤미, 2017)는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들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만족도가 우울과 공격성을 낮추는 완충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초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살펴본 종단연

구는 부족하지만 임춘희, 이선형과 이경림(2010)은 지역아동센터를 3년 이상 장기 이

용한 고학년 초등학생의 서비스 만족도가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

을 보였다.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고, 센터를 이용하는 이들의 이용 시기가 점차 장기화

됨에 따라 취약계층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해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요

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1년부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것으로, 

2013년 이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이 위탁하여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 발달, 발달 환경, 센터 이용 등을 조사하였다. 원 자

료는 층화집락표집을 사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경험이 1년 이상인 초기청소년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수집되었다(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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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1차년도(2014), 2차년도

(2015), 3차년도(2016), 4차년도(2017) 및 5차년도(2018)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체 연

구 대상 중 연구 변인에 모두 응답하지 않은 청소년을 제외하고, 자아존중감의 5개년

도 중 3개년도 이상에 성실히 응답한 청소년 총 492명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남학

생은 243명(49.4%), 여학생은 249명(50.6%)이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

화의 이질적인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변인으로 상정

하였다. 예측변인은 모두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인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

구에서 사용한 변인에 대한 설명 및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도구 변인에 대한 설명 및 신뢰도

변인 측정 및 조작화
Cronbach's 

α

자

아

존

중

감

1차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한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2000)의 총 6문항으로 측정되었다. 4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평

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

음을 의미하도록 해당 문항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68

2차 .74

3차 .79

4차 .79

5차 .79

예

측

요

인

우울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척도 13문항에

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및 보완된 척도로 측정되었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초기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모든 문

항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90

부모의 

학대적 

양육

태도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평균 점

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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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다

수의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장혼

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과 잠재

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이 결합된 모형으로 동일 집단 내에서 이질적 성장 특성을 

보이는 하위 집단을 도출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Jackson, Sher & Schulenberg, 

2005). 모든 개인이 하나의 모집단에 속한다는 가정으로 동질적인 집단에 대한 변화 궤

적을 추정하는 잠재성장모형과 다르게 이는 집단 내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질적 변화 궤적을 보이는 잠재집단별로 각각 다른 성장요인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Muthén & Muthénm 2000). 이에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

용하는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5년 동안의 자아존중감의 잠재집단

을 분류하고, 잠재집단의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검증하는 통합적 모형을 적용하고 평가

하고자 하였다. 

먼저 최적의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준거지수, 분류의 질 및 모형비교 

검증 등의 통계적 적합도를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정보준거지수는 AIC, 

BIC, sABIC를 이용하였으며, 세 개의 정보지수 모두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

변인 측정 및 조작화
Cronbach's 

α

또래

소외감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를 번안 및 수정한 김지연(1995)

과 황미경(2010)의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총 3문항

으로 구성되며, 4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청소년의 또래소외감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모든 문항을 역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63

지역아

동센터 

서비스 

이용만

족도

청소년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및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이 개발한 척

도로 측정되었다(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총 9문항으로 구성

되며,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청소년이 지각하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만족이 높음을 의미하

도록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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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분류의 질은 Entropy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하나의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깝고, 다른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값이 증가하는데 대략 0.8이

상이면 분류의 질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Muthén, 2004). 다음으로 경쟁모형과 상대

적 적합을 통계적 검증으로 확인하는 조정된  차이검증 즉, LMR과 BLRT을 살펴보았

다. 두 검증 모두 잠재집단이 k개인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잠재집단이 k-1개인 모형이 

기각되는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p값의 유의도를 통해 확인하는데, p값이 유의하지 않으

면 k-1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하다면 k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한다(Lo, 

Mendell & Rubin, 2001).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따른 잠재

집단 수를 결정한 후, 분류된 잠재집단에 미치는 예측변인 및 결과변인의 영향력을 검증

하였다. 이를 위해 Vermunt(2010)의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독립변인이

나 결과변인이 지표변인과 함께 모형에 포함될 경우, 잠재집단 분류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자 개발되었다(Asparouhov & Muthén, 2014). 따라서 3단

계 접근법을 이용할 경우, 집단 분류의 변화에 미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3단계 접근법의 1단계에서는 잠재집단 지표를 이용해 기본 잠재집단을 추정한

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얻어진 잠재집단 사후분포를 이용해 가장 확률이 높은 변인

을 생성하고, 3단계에서는 분류의 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나 결과변인이 2

단계에서 생성된 집단의 분류에 미치는 영향 또는 분류된 집단에 따른 결과변인의 차이

를 알아본다(Asparouhov & Muthén, 2014). 분석을 위해 Mplus 8.0을 사용하였으며, 잠

재집단 분석에서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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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값은 표 2와 같다. 자료의 정규성 확인을 위하여 각 변인별 왜

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적정한 값(왜도<2, 첨도<4)을 보여 본 자료가 다변량정규성을 

충족시켰음을 알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N = 492)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아존중감

1차 3.12 .53 -.03 -.84

2차 3.16 .54 -.25 -.40

3차 3.18 .57 -.20 -.80

4차 3.15 .53  .00 -.34

5차 3.15 .53 -.28 -.53

예측요인: 개인 우울 1.72 .60 .84  .77

예측요인: 부모 및 

또래

부모 학대적 양육태도 1.81 .73 1.10  .93

또래소외감 2.15 .74  .31 -.29

예측요인: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만족도
4.14 .68 -.54 -.50

2.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1) 잠재집단의 결정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형태를 추정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1차에서 5차까지 

5개 시점의 무성장모형(=39.407, df=13, CFI=.909, TLI=.930, RMSEA=.064, SRMR=.114), 

일차함수모형(=25.299, df=10, CFI=.948, TLI=.948, RMSEA=.056, SRMR=.077) 및 이

차함수모형(=12.434, df=6, CFI=.978, TLI=.963, RMSEA=.047, SRMR=.075)을 각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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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표본크기에 민감한 값 차이 검증을 보완하기 위해 

CFI, TLI, RMSEA 및 SRMR의 적합도 지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홍세희(2000)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RMSEA의 경우 .06이하, SRMR의 경우 .08이하, CFI

와 TLI는 .90이상인 경우를 양호한 것으로 보았다. 일차함수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적합

도 기준을 충족시켰고, RMSEA이 .015 이하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모형의 적합도에 차

이가 없다고 본다는 연구(Chen, 2007)와 적합도가 거의 동일한 경우에는 더 간명한 모

형을 선택한다는 준거(Chen, 2007)에 따라 일차함수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따라 분류

된 잠재집단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잠재집단의 수를 2개에서 4개까지 하나씩 증가하여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질적인 자아존중감의 변화 형태를 보이는 잠재집

단 분석 결과, 2개에서 3개로 집단의 수가 커질수록 정보지수인 AIC, BIC 및 sABIC값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를 확인한 결과, 

2개에서 3개로 집단의 수가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하였다.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따른 잠

재집단의 수가 3개에서 4개가 될 때에는 추정에 실패하였다. 이에 초기청소년의 자아존

중감의 변화는 3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

라서 이후의 분석은 3개 집단 모형을 기초로 하였다.

표 3

잠재집단 분류 기준                                                     (N = 492)

분류기준
잠재집단 수

2 3 4

정보지수

AIC 2586.255 2522.375

추정 실패

BIC 2640.835 2549.291

sABIC 2640.573 2498.134

모형비교검증
LMR p < .01 p < .05

BLRT p < .001 p < .05

분류의 질 Entropy .78 .81

분류율(%)

1  46.916 51.29

2  53.084  7.39

3 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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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된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의 특성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 번째 잠재집단은 초등학

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기청소년이 자아존중감의 초기

치가 가장 낮고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집단으로 ‘완만한 증가집단’이라 명명하였으

며, 이는 전체의 51.29%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잠재집단은 5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가장 높았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변화 형태를 보이는 집단

으로 ‘급감소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7.39%를 차지하였다. 마지막 잠재집

단은 시간의 흐름에도 자아존중감이 초기치에서 큰 변화 없이 상위 수준으로 안정되게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내어 ‘상위유지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41.33%를 차

지하였다. 각 잠재집단별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은 그림 1과 같다.

잠재집단 사례 수(%) 함수 계수 표준오차 p

1
완만한 

증가집단
252명(51.29)

절편 2.822 .040 .000

일차함수  .245 .089 .000

2 급감소집단 37명(7.39)
절편 3.614 .109 .000

일차함수 -.333 .079 .000

3 상위유지집단 203명(41.33)
절편 3.458 .142 .000

일차함수  .017 .063 .791

표 4 

잠재집단별 사례수, 병칭 및 함수                                    (N = 492)

그림 1. 자아존중감의 잠재집단별 변화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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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잠재집단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에 미치는 생태체계적 변인의 영향

력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잠재집단간 비교를 위해 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

하여 잠재집단 변화 유형에 미치는 개인, 부모 및 또래, 지역사회요인의 영향력을 확인

하였다. 먼저 개인요인을 살펴본 결과, 초기청소년의 성별은 자아존중감 변화의 잠재집

단 분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청소년이 지각하는 우

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완만한 증가집단보다 급감소집단에, 상위유지집단

보다 완만한 증가집단 및 급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부모 및 또래 

요인 중 초기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는 잠재집단 분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들이 지각하는 또래소외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완만

한 증가집단보다 급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요인으로 상정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잠재

집단 분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잠재집단 분류에 미치는 개인, 부모 및 또래, 지역사회요인의 영향          (N = 492)

변인

완만한 증가집단
vs. 급감소집단

완만한 증가집단
vs. 상위유지집단

급감소집단
vs. 상위유지집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개인

요인

성별 1.36(1.61) .12(.58) -1.25(1.46)

우울  5.37(1.34)*** -2.96(.89)***  -2.41(1.29)***

부모 

및 

또래

요인

부모 학대적 

양육태도
1.92(1.91) .66(.80) 1.25(1.77)

또래소외감 1.46(1.40)* .09(.11) 1.07(.96)

지역

사회

요인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만족도

.95(.99) .36(.46) -.56(.89)

*p<.05, **p<.01, ***p<.001. 아동 성별 dummy coding 0=남아, 1=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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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5년여에 걸친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유

형화하고, 변화의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종단적 관

점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기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은 완만한 증가집단(51.29%), 급감소집단(7.39%), 상위유지

집단(41.33%)의 3개의 잠재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지역아동센터를 장기간 이용한 초기

청소년이 중학교 전이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안정적인 수준의 자아존

중감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청소년 초기에 자아존중감의 급격한 감소

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정익중(2007)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며, 관련된 두 가지 발

달 가설 중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변화 정도가 낮은 특성을 보인다는 

연속성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마주한 경험적 결핍과 취약한 환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점

진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다수의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거나 완만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

나 일부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급격히 감소하여 자아존중감 변화에 이질성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추가적으로 청소년 초기에 급격히 감소

된 자아존중감이 중, 후기가 되면서 점차 회복되며 안정화되거나 증가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Harter(1990)에 근거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유형에 미치는 생

태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개인요인 중 성

별은 자아존중감 변화 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성차의 영향은 적다고 설명한 Baumeister와 Sommer(1997)를 지지하는 

결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를 검토한 선행연구 중 정익중(2007)과 맥

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아의 자아존중감이 남아의 자아존중

감보다 조금 낮으며 이러한 차이가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연구(Em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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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에 비추어 이 같은 결과는 이 연구가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청소년 후기로 넘어간다면 성별이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

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의 완만한 증가집단보다 급감소집단에, 상위유지집단보다 완만한 증가집단 및 

급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 시점의 청소년의 우울이 

높을수록 중학교를 거치면서 자아존중감이 완만히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

기보다는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울한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낮은 

가치감을 느끼고, 인지적 왜곡의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자아존중감

에 손상을 입힌다는 이은경과 박성연(2011)과 일치하는 결과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

센터 이용 청소년이 취약한 성장환경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정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우울이 자아존중감을 급격히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

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저해하는 위

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서비스 중 상담과 가

족지원 등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추가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의 온정적 관계 속

에서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고,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은 장기적 차원에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부모 및 또래 요인과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는 잠재집단 분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

들이 지각하는 또래소외감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초기청소년이 또래 

관계에서 지각하는 소외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완만히 증가집단보다 급

격하게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

상에 또래소외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유창민, 2017; 최창용, 이주

연, 신유미, 201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청소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회적 유대

감의 대상인 또래가 적절한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지 못하여 소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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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때, 청소년이 가지는 개인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 아동이 지역아동센터 내 대인관계를 통해 지지체계를 확보하고, 적절

한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는 데 또래애착이 핵심적 역할을 함은 몇몇 연구(김서현, 임

혜림, 정익중, 2017; Fredricks & Simpkins, 2013)가 일관적으로 규명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유의미한 타자로서 친밀한 또래와 또래 

상담, 멘토링과 같은 또래 간 양질의 의사소통 프로그램과 교육과 문화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상호 또래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성공적인 또

래 간 사회기술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단일 차원만을 고려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다차원적(정익중, 2007)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은 모두 청소년의 자기 보고의 방식으로 수집되었기 때문

에 사회적 바람직성 응답 편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보

고식 자료가 아닌 관찰이나 면담 등의 질적 자료를 추가하여 관련 변인을 면밀히 분

석한다면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추후 연구를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학습습관, 학업성취, 학교적응의 문제와 관련

된 복합적인 심리요인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

기청소년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적절한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궁극적

으로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가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까지의 학교 전이 과정을 아우르는 

종단적 자료를 선택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을 

원인과 결과의 통합적 모형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청소년 후기

의 양상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시기를 포함한 보다 

장기적인 종단 자료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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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ntifying the typology of the self-esteem changes 
among early adolescents using community child 

centers and testing antecedents 

Hong Yea-Ji*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the typology of the 

self-esteem changes among early adolescents using community child centers and 

to test the antecedents of such changes. To achieve these goals, the 1st to 5th 

waves of the 2nd data set involving 492 early adolescents from the Panel Study 

on Community Child Center were used, and from this data, a growth mixture 

model (GMM)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early adolescents’ self-esteem changes were identified as being in three 

latent classes: a steadily increasing group(51.29%), a rapidly decreasing group 

(7.39%), and a high-level stable group(41.33%). Secondly, among antecedents,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and peer alienation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class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urther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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